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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정원

UFO를 닮은 렌즈구름이에요. 한라산 허리를 돌아 넘어간 

바람이 소용돌이를 생성하며 만들어낸 구름이죠. 길 가다 우연히 

바라봤을 때 눈길을 사로잡는 구름, 그래서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

자연이 준 선물입니다.

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(100자 이하)를 이메일(kmanews@korea.kr)로 1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선정된 분께는 

온누리상품권(1만 원)을 보내드립니다. 응모하실 때는 성함·연락처·주소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기상청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- �수집 항목(목적): 성함, 연락처, 주소(본인 확인 및 상품권 지급)

- �보유 및 이용기간: 1년(개인정보 수집·이용 후 즉시 파기)

    ※ ��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(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)  

  �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위 사항은 상품권 지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

거부할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,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     

어겨 응모할 경우,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참여 방법

개인정보 
수집·이용 안내

유의사항

    박순화

여행 중 구름 위, 비행기에서 바라본 하늘! 

하얀 솜털을 걷는 기분을 느꼈습니다.

    전양순

구름이 살포시 드리우는 산행길은 햇빛으로부터 

산행을 한결 쉽게 만들어줍니다. 지금 시기에 즐길 

수 있는 등산의 묘미. 한라산의 절경을 시원한 

바람과 함께 볼 수 있는 날씨여서 좋았습니다. 






